




















국내·외 행사 소식

▶ 국내행사 해외행사 ◀

❶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교육
급변하는 미래 사회와 시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방안 연구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일시  2018년 2월 19일 ~ 2월 21일

장소  서울, 한국생산성본부

❷ 윤경 SM 포럼
윤리경영 이해관계자를 주축으로 한국의 윤리경영 확산과 윤리적 
기업문화를 이끌어나갈 다자간 포럼 

주최  윤경 SM 포럼 사무국
일시  2018년 2월 28일 
장소  서울, 롯데호텔 

<사례소개>
선물 제공한 43명의 학생 중 7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2017년 5월 한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수료생과 졸업생 43명은 교

수 A씨의 환갑과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369만원을 모아 명품 

스카프(94만 원), 케이크(15만 원), 식사(약 5만 원) 등 약 114만 원을 

제공하였다. 감사원은 위 43명의 학생 중 A씨가 논문 지도를 맡고 

있는 7명의 학생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이들이 기여했다고 판

단한 금액인 37만 2000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교육부에 

지시하였다. 나머지 금액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여러 명이 나눠 냈

다는 이유로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

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상 선물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

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변화하는 대한민국>
청탁금지법과 제약업계 트렌드변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의료진들의 수만큼 

커피를 사서 방문해야 했고 점심식사 대접은 필수적이었다. 저녁식

사와 술자리 역시 영업을 위한 필수 코스였고 주말에는 운전기사

가 되어야 거래처와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이러한 관행들이 서서히 바

뀌고 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의사와의 유대관계에 의존한 ‘감

성영업’보다는 제품력을 앞세운 ‘기술영업’으로 영업의 방식이 바뀌

고 있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제약업계와 병원 모두 불

필요한 만남을 줄이는 과정에서 의약품 선택의 기준이 ‘경쟁력 있

는 제품’이 된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시들했던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R&D)분야로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R&D 부문의 인력을 확

충하고 있는 것이 제약업계의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❶ Symposium –  ESG 2.0 and the Sustainable Devel-
opment Goals

새로운 정치 및 경제 환경 아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민간과 자본
시장의 역할 논의

주최  UN Global Compact
일시  2018년 2월 6일 ~ 2월 7일

장소  Newport Beach, California, USA

❷ GreenBiz18 –  THE PREMIER ANNUAL EVENT FOR 
SUSTAINABLE BUSINESS LEADERS

윤리경영을 비롯한 지속가능경영의 새 트렌드와 도전 과제 논의

주최  GreenBiz Group
일시  2018년 2월 6일 ~ 2월 8일
장소  Phoenix, Arizona, USA

청탁금지법 Check!






